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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미술관, ‘해설이 있는 영화 ’상영회 개최

“예술가의 생애 담은 영화, 미술관에서 만나보세요”

▶ 11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, 오후 2시 2회 명화 상영

▶ 피카소, 폴락, 클림트, 베르미어 등 거장 예술가의 작품세계를 다룬 수작 영화를 

전문 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감상하는 기회

▶ 경기도미술관 누리집, 지지씨멤버스 무료 예약 신청

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(관장 전승보)은 미술관 가을 예술 축제 <가을, 밤, 미술관>의 일환으

로 ‘해설이 있는 영화’ 프로그램은 운영한다고 밝혔다.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0일까지 매주 

일요일 오전 11시, 오후 2시 하루 총 2회차에 걸쳐 피카소, 폴락, 고흐, 베르메르 등 거장 예술가

의 작품세계를 다룬 수작 영화를 전문 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.  

  10월 20일 상영작은 제임스 아이버리 감독의 1996년작 ‘피카소’로, 입체주의 미술의 거장 파블

로 피카소의 삶을 담고 있다. 개인의 삶, 인물들과의 관계가 피카소의 예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

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피카소라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.  

  10월 27일에는 에드 해리스 감독의 2000년작 ‘폴락’을 상영한다. 커다란 화포를 바닥에 깔고 그 

위에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흩뿌리는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

락의 삶과 예술을 담고 있는 영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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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1월 3일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생에 마지막 2년의 삶을 담은 2018년작, ‘고흐, 영원의 문에서’

를 상영한다. 생애 전체를 통털어 고흐를 지지해준 동생 테오, 친구이자 동료 화가였던 고갱과의 

우정과 갈등, 예술가의 눈을 통해 작품으로 재탄생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탁월한 영상미로 보여주

는 영화다. 유명 화가이기도 한 줄리언 슈나벨 감독의 작품이며, 영화에 나오는 고흐의 작품을 직

접 그린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. 2018년 제75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이다.

  11월 10일에는 피터 웨버 감독의 2003년작 ‘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’를 상영한다. 트레이시 슈발

리에의 소설 ‘진주 귀고이 소녀’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, 작가는 이 소설이 북유럽의 모나리자라 불

리는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 ‘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’의 모델에 대한 궁

금증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. 베르메르의 작품처럼 섬세한 빛의 표현, 유화의 질감을 살린 색

감의 연출 등 정교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영화다.  

  모든 영화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,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경기도미술관 누리집

(gmoma.ggcf.kr)과 경기문화재단 고객서비스 플랫폼인 ‘지지씨 멤버스(members.ggcf.kr)에서 사전 

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. 잔여석에 한해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. 15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, 

15세 미만은 부모 동반 관람 가능하다. 

  경기도미술관 관계자는 “경기도미술관의 ‘해설이 있는 영화’ 상영은 미술사에 길이 남은 거장들

의 삶을 미술관에서 직접 영화로 감상해보는 특별한 기회”라며, “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미술

관이 도민들과 더욱 가깝게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‘고 말했다. 


